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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nowledge sharing occurs through voluntary interactions between human actors. In this paper,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raction, the effect of transactive memory capability and social capital 

(bridging social capital and bonding social capital) on knowledge sharing intention was analyzed, and 

tenure was demonstrated as a moderating factor that can strengthen their relationship.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verified that the transactive memory 

capabil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knowledge sharing inten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bridging social capital and bonding social capital held by individual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knowledge sharing intention. Social capital is understood to form an individual's voluntary 

motivation for knowledge sharing. Third, it was verifi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tenure suggested 

in this study was not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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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사회는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

식경영이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기업이 치열하고 급변

하는 경영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다. 조직적 차원에서

의 지식 공유는 생산 비용 절감, 개발 프로젝트의 더 

빠른 완료, 결과에서의 의사 결정 및 조정의 개선, 혁

신 능력,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인한 매출 또는 수입 

증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

어왔다[Ahmad and Karim, 2019]. 이에 기업은 

지식공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식경영시

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전이에 투자하

였다. 그러나 지식경영 시스템의 도입과 실행만으로는 

충분한 지식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지식공유를 유

발할 수 있는 비기술적 요인들을 찾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Ahmad and Karim, 2019].

지식은 지극히 개인화되어있어 이를 조직수준으로 

수집 및 확산되는 지식공유과정은 쉽지 않은 개인행동

이라 할 수 있다[Wang and Wang, 2012]. 또한 지

식은 개인에게 있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조직적으로 공유하거나 전이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식 공유에 대한 개인의 

동기가 필요하다[Omar, Dahalan, and Yusoff, 

2016].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식공유는 기본적으로 사

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어, 오랜 기간 지

식공유 연구의 주요 아젠다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언급

되어 왔다[Davenport and Prusak, 1998]. 사회적 

상호 작용이 있는 환경은 지식 제공자들이 현재의 지식

제공에 대한 댓가로서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현재의 지식공유나 지식제공에 긍정적 동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즉, 사회적 상호 작용이 거의 없는 환경에 

위치한 개인들은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유지

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

에 개인들은 지식을 공유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반면, 

사회적 상호 작용 환경이 잘 구축되면 직원들이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

[Noorderhaven and Harzing, 2009]. 이렇듯 효

과적인 지식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이를 통하여 구축된 개인역량과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다[Ghahtarani, Sheikhmohammady, and 

Rostami, 2020].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식공유의도를 높이기 위한 

선행요인으로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네트워크상에서 

구축되어지는 기억체계를 의미하는 트랜잭티브 메모

리 역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설을 설정함에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론

인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적용하고자 한다. 

트랜잭티브 메모리는 다른 사람과 교류를 통하여 

형성되는 개인의 기억 체계이며, 이때 본인이 지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지식 메모리를 형성하

여 필요 지식을 제공받는다는 것이다[Brandon and 

Hollingshead, 2004; Wegner, 1987]. 이러한 트

랜잭티브 메모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의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누가 어떠한 지식

을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전문성 파악(expertise 

location)과 둘째는 서로 지식을 교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지기반 신뢰(cognition based trust)이다. 

셋째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지식을 자신에게 맞게 조정하고 의사소통하

는 방법을 파악하는 업무조정(coordination) 능력이

다[Kanawattanachai and Yoo, 2007]. 따라서 

트랙잭티브 메모리 역량이란 사회적 관계에서 파악된 

타인의 지식을 신뢰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이라 할 수 있다[Sparrow, Liu, and Wegner, 

2011]. 사회적 관계에서 신뢰가 기반으로 된 사회적 

교환관계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상호호혜의 관점에서 

긍정적 교환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상호

간 지식공유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실제적 자원의 총합을 의

미한다[Lin, Fu, and Hsung, 2001]. 사회적 자본

은 신뢰와 협력을 창출함으로써 결속감을 구축하며, 상

호 신뢰 및 이해를 통하여 변화하는 시장에서 조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생성한

다[Rojas, Shah, and Friedland, 2011]. 이러한 

특성의 사회적 자본을 보유한 개인들은 사회적 관계에

서 형성되는 타인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공유함

에 있어 긍정적 태도를 가질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사

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작용이 더 많이 구축될수록, 

교환되는 지식의 강도, 빈도 및 폭은 더욱 증가하게 된

다[Chiu, Hsu, and Wang, 2006]. 따라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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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그 공동체 안에서의 지식

공유의도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며 실

증분석을 통하여 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타인과

의 관계에서 형성된 지식 기억체계를 의미하는 트랜잭

티브 메모리 역량이 타인과의 지식 공유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관계를 통하여 획득된 역량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지식공유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개인이 보

유한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은 연결적 사회자본과 결

속적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의 양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적 관

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자본과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이 지식공유의도 미치는 영향에 있어 근속년수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2021년 통계청에서 발

표한 평균 근속년수 자료에 의하면 10년 전 근속년수 

평균이 19년 9개월에서 2020년 기준 약 5년 가까이 

줄어든 15년 2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의 급속

한 증가와는 대비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

동시장에서의 모순적 상황은 근속년수를 조직적 관점

에서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 질문으로 

제시되고 있다[Kim and Park, 2021].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근속년수가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형

성된 역량이나 자본이 조직에 긍정적 순기능적 행동인 

지식 공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

악하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은 동일한 작

업공간에서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근속년수

로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및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과 근속년수와의 상호작용은 지식공유의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며 이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롤 개인 수준의 

트랜젝티브 메모리 역량 및 사회적 자본이 조직 차원

의 지식공유 행동에 미치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및 연구가설 

2.1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과 지식공유의도

2000년대 중반부터 지식에 관한 연구들은 “내가 가

지고 있는 지식”에서 “누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가를 아는 지식”으로 변화 하고 있다. 이는 지식 소재

의 체계화라는 접근으로 연결되며, 트랜잭티브 메모

리라는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Brandon and 

Hollingshead, 2004]. 트랜잭티브 메모리는 다른 

사람과 교류를 통하여 형성되는 개인의 기억 체계이며, 

이때 본인이 지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지

식 메모리를 형성하여 필요 지식을 외부에서 제공받는

다는 것이다[Hollingshead and Brandon, 2003]. 

트랜잭티브 메모리 개념은 일찍이 Wegner[1987]에 

의하여 정의되었으며, 정보기술의 발달로 보다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초기의 연구들은 팀 단위 연구

나 시스템 연구들이 주요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점차 개

인수준의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에 관한 연구들이 진

행되기 시작하였다[Kwahk and Park, 2018]. 즉, 

개인이 보유한 사회적 환경, 개인적 특성, 타인과의 상

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능력

인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은 차이가 나타난다.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을 보유한 개인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Kwahk 

and Park, 2017].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이 높다

는 것은 전문가 관계, 인지기반의 신뢰, 조정역량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Kanawatanachai and Yoo, 

2007]. 이러한 하위역량들을 기반으로 하여 트랜잭티

브 메모리가 높은 개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중앙에 위치하며 이러한 이유로 조직 내에서 

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연결하고, 새롭고 다양한 종류

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Cross 

and Cummings, 2004]. 따라서 트랜잭티브 메모

리 역량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

하고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

으로써 직무수행 면에서 우수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은 

지식공유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파악하

며 이는 다음 두 가지의 논리적 설명으로 이유를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는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서 출발한다. 트랜잭티브 메모리는 적극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교환의 결과

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교환이란 상호 간의 신뢰에 근거하

여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에 대해 보답할 

의무감을 느끼고, 반면에 혜택을 베푸는 사람은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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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교환관계를 말한다[Blau, 1968].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이 높은 개인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Chiu et 

al., 2006]. 따라서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트랜

잭티브 메모리 역량이 타인의 지원과 신뢰로 형성되어진 

것이기에 이에 대응하는 댓가의 형태로서 타인에게 양질

의 정보과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을 보유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에서의 신뢰 형성의 중요성을 인지하

게 된다. 사회적 교환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인 

보답을 공정하게 언젠가는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신뢰

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 교환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자신이 지식을 획득하

기 위해서는 자신도 무언가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이는 지식공유에 대한 의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둘째는 Ma, Pei, and Meng[2017]에 의하면 

지식 공유는 외재적 보상 시스템 보다는 내재적 동기

로 유발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설명하였으며, 이

와 동일한 맥락에서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은 개인 

행동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상승시키는 이유로 지식

공유의도를 높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내재적 동기

부여는 어떤 외부 보상이 아닌 그 자체를 위한 활동이

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를 의미한다. 동일한 상황에서 인지된 역량

이 높은 개인은 자신에 대한 신뢰 및 도전의식을 가지

게 되어 활동에 대한 내재적 동기부여가 보다 강화된

다[Lin, 2007]. 내재적 동기부여는 자발적이고 친사

회적 행동 상황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지식공유 행동 

또한 자발적이며 사회적 행동이라는 특징이기 때문

에,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을 통한 내재적 동기부여

는 지식공유 행동에서 중요한 설명 요소라 할 수 있다

[Gagné, 2009].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트랜잭티

브 메모리 역량이 높은 개인은 지식공유의도도 높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본 내용을 가설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트랙잭티브 메모리 역량은 지식공유의도를 

높일 것이다.

2.2 사회적 자본과 지식공유의도

Bourdieu[2011]는 사회적 자본이란 네트워크 관

계를 통해 획득하게 되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의 양은 사회적 네트

워크의 크기와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의 양에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in[2001]은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간 관계를 통해서 획득하는 자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정

리하면,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얻

을 수 있는 잠재적, 실제적 자원의 총합을 의미한다. 사

회적 자본은 여러 가지의 긍정적 사회적 결과를 일으키

면서 사회적 네트워크상에 참여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Helliwell and Putnam, 2004].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유용한 정보 획득, 인맥 유지 

및 확대, 자존감 증대, 삶의 만족 향상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Bargh and McKenna, 

2004; Helliwell and Putnam, 2004].

사회적 자본의 유형 분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

하게 연구되어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들에서 

실증분석한 Putnam[2000]의 분류를 적용하고자 한

다. 본 분류는 사회적 자본의 연결과 사회적 자본의 결합

을 분류하여 설명한다[Putnam, 2001; Williams, 

2006]. 먼저 사회적 자본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 개념은 

연결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이라고 하

며, 사회적 자본간 결합을 통한 정서적 유대감까지 포함한 

개념은 결합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이

라고 명명한다.

연결적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사회적 자본의 연결고

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구성원

들간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Williams, 2006]. 개인 간의 가교 관계는 넓은 사회

적 수평적 관점을 가진 공동체 집단에서처럼 넓은 유대 

관계를 유지 발전시킨다[Putnam, 2001; Williams, 

2006]. 연결적 사회자본은 정서적인 친밀도나 규범이 

약한 연결(weak tie)로 이루어져 있어 서로에게 강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경계를 뛰어 넘어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Granovetter, 1973; Willams, 2006]. 왜냐하면, 

연결적 사회자본을 통하여 개인이 외부 자원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질적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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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참신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Agnitsch, Flora, and Ryan, 2006]. 연

결적 사회자본은 구조적 공백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다.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은 직접

적인 연결이 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들 사이에 존재하

는 구조적 빈틈을 의미한다. 구조적 빈틈에 위치하는 

개인은 서로 상이한 개인이나 집단을 연결하여 주는 역

할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은 새로운 관점이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연결적 사회자본이 보유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는 

정보 수집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정보 채널

을 제공한다[Chang and Chuang, 2010]. 지식 공

유는 네트워크가 구성원 간에 강력한 연결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때 상대적으로 쉽게 달성되고 지속된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 작용이 더 많이 구축될수록, 교환

되는 지식의 강도, 빈도 및 폭은 더 커지게 된다[Chiu 

et al., 2006]. 따라서 연결적 사회자본을 통한 사회

적 상호 작용이 지식 공유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자본의 결합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감

정적 또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강한 유대관계를 의미한다[Williams, 2006]. 결속적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의 폭이 아닌 관계의 깊이와 관

련되어있으며, 높은 친밀도를 특성으로 하는 강한 연결

(strong tie)에서 나타난다[Granovetter, 1983]. 

결속적 사회자본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공동체적 

네트워크에 내재되어 있으며, 상호호혜의 규범을 준수

함으로서 사람들 간에 신뢰와 공유된 가치체계가 존재한

다는 것을 볼 수 있다[Warner, 2001].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안의 개인들은 그 안에 있는 타인들과 동일한 

집단으로 집단화 시키며 이 과정에서 동일화(identi-

fication)을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며, 집단 내에서의 지식 

기여도를 높이며 공동체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

게 된다[Dholakia, Bagozzi, and Pearo, 2004]. 

사회적 관계에서의 관계 강도는 상호 정보 및 지식 공유 

의지를 포함하며 더불어 상호 작용의 빈도가 증가하고 

관계가 강화되면 자원 교환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

[Baum, Calabrese, and Silverman, 2000]. 특

히나 상호 호혜성 원칙에 따라 지식 공유에 투자한 노력

이 보답될 수 있다면, 구성원들은 더 많은 기여를 할 

동기를 갖게 된다. 또한 결속적 사회자본을 보유하게 

된 구성원들은 공유언어와 같은 코드를 유지하게 되며 

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지식이 

공유될 수 있다[Cramton, 2001]. 이상의 내용을 가설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 연결적 사회자본은 지식공유의도를 높일 

것이다.

가설 3: 결속적 사회자본은 지식공유의도를 높일 

것이다.

2.3 근속년수의 조절효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역량 및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지식공유의도를 높일 것이라 예측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은 상호작용의 양적, 질적 측면에 따라 지식공유의도의 

정도에 차이를 미칠 것이며, 이들의 관계는 상호작용에 

미치는 요인들에 의하여 조절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근속년수가 트랜잭티브 메모리역량과 사

회적 자본이 지식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

라 예측한다. 나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측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Sterns and 

Doverspike[1989]은 연대기적 나이(chronological 

age), 기능적 나이(functional age), 심리적 나이(psy-

chosocial age), 조직적 나이(organizational age)

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조직적 나이를 의미

하는 근속년수를 조절변수로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과 지식공유의도간의 

관계에 있어서 근속년수의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은 논

리적 배경하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조직적 나이인 근

속년수와 업무 관련 동기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메타 

분석 결과, 나이든 조직구성원들이 젊은 조직구성원들

에 비교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내재적 동기가 높은 것

으로 파악되었다[Kanfer and Ackerman, 2004; 

Kooij et al., 2011]. 즉, 고령 근로자가 젊은 직장

인보다 성취, 직무 즐거움 및 기존 기술 활용과 관련된 

직무 특성과 결과에 대한 동기 부여가 더 강하다는 것

을 시사한다[Hur, Moon and Han, 2014; Kooij 

et al., 2011]. Cook and Wall[1980]과 Kubas 

[2006]는 업무 경험과 내재적 동기부여 사이의 긍정

적인 관계를 발견했다. 즉 근속년수가 높은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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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재적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가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은 자신에 대한 신뢰 및 효능감이 높아 업무수행

에 있어 내재적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Lin, 2007]. 

따라서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이 내재적 동기로 작동

하여 지식공유의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근속년수가 높

은 구성원들은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동기부여가 더욱 

강화되어 지식공유의도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은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근속년수는 이들 간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

라 예측한다.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업무의 범위가 

다양해지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이 조직 내외적으로 

형성이 되며 조직에서의 영향력도 높아지게 된다

[Quarstein, McAfee, and Glassman, 1992]. 

또한 업무에 대한 기대는 더욱 현실적이 되며 필요한 

직무기술 및 지식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

[Crossley, Bennett, Jex, and Burnfield, 2007]. 

따라서 다양한 연결망을 통하여 확보된 연결적 사회자

본이나 혹은 강한 사회적 관계로 인하여 결속된 사회

자본은 필요지식 및 기술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근

로자들에 의하여 더욱 지식공유를 증가시킬 것이라 기

대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적정하며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더욱 공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식공유의도 자

체를 상승 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조직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강

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Cilboa, Shirom, Fried, 

and Cooper, 2008].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확보하

는 지식과 정보가 자발적인 선의의 의지로 공유가 되

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되어 있

는 개인에게 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적 자본이 지식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강화시

킬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가설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4: 근속년수는 트랜잭티브 메모리역량과 지식

공유의도간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가설 5: 근속년수는 연결적 사회자본과 지식공유의

도간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가설 6: 근속년수는 결속적 사회자본과 지식공유의

도간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2.4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개인수준의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개인이 보유한 트랙잭티브 메

모리 역량은 타인의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한 조

직내에서의 지식의 이전 및 공유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연결적 사회

자본과 결속적 사회자본은 사회적 상호과정에서 인식

되는 상호호혜원칙에 입각한 행동 및 내재적 동기부여 

형성으로 인하여 지식공유의도가 높아질 것이라 예측

한다. 또한 이들의 관계는 개인의 근속년수 즉 개인이 

조직에서 근무한 연수가 이러한 트랜잭티브 메모리역

량, 연결적 사회자본, 결속적 사회자본이 지식공유의

도 미치는 영향을 강화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 가설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모델 

<Figure 1>을 제시한다.

<Figure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3.1 자료 수집 및 변수의 측정 

3.1.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천안·아산 지역 중소기업의 구성원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천안아산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조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를 메일

로 의뢰한 후 이에 참여의사를 전달한 기업들의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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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직접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전체 4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

으면 368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완성되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8부를 제외

하고 총 360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구성원 성별 

분포는 남자 263명(73.1%), 여자 97명(26.9%)으로 

나타났고 구성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188명

(52.2%)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117명(32.50%), 

40대 43명(11.9%), 50대 이상 12명(3.3%)의 순서로 

나타났다. 구성원의 학력으로 전문대졸 58명(16.1%), 

대졸 255명(70.8%), 석사 34명(9.4%), 기타 13명

(3.6%)의 비율로 나타났다. 구성원의 직책으로 리더 

50명(13.9%), 구성원 310명(86.1%)의 비율로 나타

났다. 직위 분포는 사원 204명(56.7%), 대리 69명

(19.2%), 과장 56명(15.6%), 차장 15명(4.2%), 부장 

16명(4.4%)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 분포는 1년 미만 

44명(12.2%), 1년 이상∼3년 미만 70명(19.4%), 3년 

이상∼5년 미만 79명(21.9%), 5년 이상∼10년 미만 

92명(25.6%), 10년 이상∼20년 미만 56명(15.6%)

으로 나타났고 20년 이상 19명(5.3%)의 비율로 나타났

다. 구성원의 고용형태로 정규직 340명(94.4%), 비정

규직 20명(5.6%)으로 밝혀졌다. 

3.1.2 변수 측정

본 연구의 변수는 독립변수로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

량, 연결적 사회자본, 결속적 사회자본, 종속변수로는 

지식공유의도 그리고 조절변수로는 근속년수를 측정하

였다.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문항들을 사용하

였으며, 모든 변수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 독립변수인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은 타

인의 지식이나 정보를 신뢰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라 정의하며, Lewis[2003]과 Kwahk and 

Park[2014]의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대

표적인 문항의 예로는 “나는 업무수행에 관한 팀 구성

원들의 지식을 신뢰한다”. “나는 누가 어떠한 전문지식

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다”등이 있다.

두 번째 독립변수인 연결적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

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연결을 통하여 얻을 수 있

는 자원을 의미하며, 결속적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

의 연결을 넘어 정서적,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을 의미한다[Williams, 2006]. 본 변수의 측정은 

Williams[2006]가 개발한 각각 10문항 중에서 Choi 

and Lee[2013]가 사용한 문항들 중에 각 4문항식 

총 8문항을 국내의 조직 상황에 맞추어 문항들을 수정 

검토하여 사용하였다. 세 번째 독립변수인 연결적 사

회자본의 주요 설문문항은 “회사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의 상호작용은 내가 더 큰 공동체의 일부임을 느끼게 

만든다” 등이 있으며, 결속적 사회자본의 설문 예로서

는 “회사에 나와 상호작용을 하는 구성원들 중 내가 매

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등이 있다. 

조절변수인 근속년수는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

년 이상∼20년 미만으로 나타냈다.

종속변수인 지식공유 의도는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며 Fishbein 

and Ajzen’s[1975]의 연구로부터 변형 수정한 Bock 

et al.[2005]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의 

예로서는 “나는 항상 다른 조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나의 

노하우를 제공할 것이다”와 “나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얻은 전문지식을 다른 조직원들과 더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책, 직위, 고용형

태 등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켜 분석에 반영하였다. 

3.2 분석 결과

3.2.1 신뢰도와 타당도 결과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신뢰도(reli-

ability) 및 타당도(validity)를 검증하였다. 분석결

과,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신뢰도 수준은 Cronbach 

Alpha가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모두 신뢰성이 확인

되었다. 다음으로 측정변수의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1개 항목 즉, 4개 변수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실시결과, 

<Table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에 쓰인 모든 

개념에 속한 측정항목들의 요인 적재치가 0.5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이 각 요인에 모두 수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Hair et al., 1998]. 또한 분석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4개의 차원으로 구분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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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s SD 1 2 3 4 5 6 7 8 9 10

1. Gender 1.269 .4443

2. Age 1.861 .7484 -.097

3. Education 2.006 .6333 -.223
**

.025

4. Job title 1.861 .3463 .208
**

-.376
**

-.187
**

5. Job position 1.806 1,1201 -.275** .509** .233** -.588**

6. Employment type 1.056 .2294 .181
**

.078 -.194
**

.097 -.164
**

7. TMC 3.789 .521 .043 .088 .014 -.114
*

.002 .037

8. Bridging SC 3.659 .602 .050 .073 .008 -.085 -.055 .046 .595**

9. Bonding SC 3.659 .590 .043 -.016 .058 -.024 .005 .016 .345
**

.375
**

10. Tenure 3.286 1.400 -.008 .679
**

-.046 -.366
**

.485
**

.046 .101 .069 .009

11. Intention KS 3.802 .551 -.047 .087 .120* -.124* .115* -.089 .600** 518** .421** .004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2>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56.79%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Hair et al., 1998].

Items
Factors Cronbac

h’s α1 2 3 4

TMC1 .628 .352 .125 .081

.836

TMC2 .519 .214 .114 -.045

TMC3 .623 .251 .193 .112

TMC4 .637 .272 .138 .032

TMC5 .735 .044 .111 .133

TMC6 .644 .137 .222 .085

TMC7 .629 .128 .256 .160

TMC8 .577 .129 .130 .275

Intention KS 1 .284 .664 .321 .054

.825

Intention KS 2 .129 .744 .211 .128

Intention KS 3 .327 .705 .048 .107

Intention KS 4 .238 .718 .050 .200

Intention KS 5 .189 .600 .155 .334

Bridging SC 1 .242 .200 .760 .157

.811
Bridging SC 2 .162 .075 .827 .124

Bridging SC 3 .331 .157 .717 .195

Bridging SC 4 .281 .346 .531 .022

Bonding SC 1 .149 .073 .263 .664

.772
Bonding SC 2 .190 .150 .222 .686

Bonding SC 3 .028 .117 -.067 .817

Bonding SC 4 .089 .200 .077 .754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Rotation converged in 6 iterations

<Table 1> Result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

계와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0.6을 

초과하지 않고 있어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Harman one 

factor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한 요인으로 설명

되는 최대 공분산은 35.164%로, 일반적인 방법 편향으

로 인한 결과의 오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가설 분석

독립변수인 트랙잭티브 메모리역량, 연결적 사회자

본, 결속적 사회자본과 종속변수인 지식공유의도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가설 1,2,3을 검증하기 위

하여 1단계에서는 인구통계변수들을 통제변수로 분석

한 후 각각의 독립변수들과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은 지

식공유의도에 유의한 정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

로 나타났다(β=.446, p<.001). 따라서 가설 1은 지

지되었다. 가설 2와 3인 사회적 자본과 지식공유의도

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결

적 사회자본은 지식공유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196, p<.001), 결속적 

사회자본 또한 지식공유의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81, p<.001). 따라서 

가설 2와 3 또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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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s: Intention KS

Step 1 Step 2 Step 3 Step 4

Constant 3.952 3.663 3.745 3.754

Gender .010 -.042 -.023 -.020

Age .045 -.001 .071 .069

Education .080 .053 .038 .034

Job title -.124 .099 .088 .082

Job position .001 .060
*

.079
**

.083
**

Employment type -.167 -.196
*

-.193
*

-.187

Transactive Memory Capability .446
***

.454
***

.285
*

Bridging Social Capital .196
***

.195
***

.289
*

Bonding Social Capital .181
***

.181
***

.274
*

Tenure -.069
**

-.070
***

TMC x Tenure .052

Bridging SC x Tenure -.027

Bonding SC x Tenure -.028

R²  .032  .470***  .485***  .488

Adjusted R²  .032  .438***  .015***  .003

F 1.941 34.505
***

32.870
***

25.409
***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3> Results of Testing Hypothesis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4단계에 걸쳐 분

석을 하였다. 1단계에서는 지식공유의도에 대한 통제

변수를 통제한 후, 2단계에서는 지식공유의도에 대한 

독립변수들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투입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상호작

용항을 투입하여 결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트랙잭

티브 메모리 역량, 연결적 사회자본, 결속적 사회자본

과 근속년수와의 각각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여 가설 4,5,6은 모두 기각

되었다. 반면 근속년수는 지식공유의도와의 관계에 대

한 직접효과에 대해서는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069, p<.01).

4. 토  론

4.1 연구결과

지식 공유는 인간 행위자들 간의 자발적인 상호 작용

을 통해 발생한다[Wu, Lin, Hsu, and Yeh, 2009].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관점에서 트랙잭티브 

메모리역량과 사회적 자본(연결적, 결합적 사회자본)이 

지식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조절요인으로 근속년수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은 지식공유의도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타인의 

전문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타인이 자발

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제공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는 타인과 개인 간의 기본적인 상호호혜를 기반

으로 한 신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Akhavan 

and Khosravian, 2016]. 따라서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이 높다는 것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자신의 지식을 

공유함에 있어 긍정적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이 지식공유에 있어 내재적 동기로 작동할 수 있음을 

재 확인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 내재적 동기의 핵심은 주어진 환경에서 본인이 

상호작용에 있어 유능하며, 효과적이며 숙련도에 대한 

높은 인지라고 할 수 있으며,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이 

내재적 동기로서 작동함을 알 수 있다[Chang and 

Chua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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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인이 보유한 연결적, 결합적 사회자본은 지

식공유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개인화된 지식이 타인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행

동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나 노력이 필요

하며, 이는 지식공유에 대한 자발적 동기로부터 유발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식공유의 동기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어 왔다[Fernie et al., 2003; Wang and 

Wang, 2012].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특정 사회적 

맥락이 자신과 연결된 타인들과의 다양한 연결망과 이

를 통하여 결합된 사회자본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음

을 파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근속년수의 조절효

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트랜잭티

브 메모리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근속년수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

았다. 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

능하다. 개인이 보유한 지식은 하나의 권력으로 조직

내에서 작동될 수 있다. 근속년수가 높아질수록 조직

에서의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으

며, 이를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자신만으로 것

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근속년수가 높은 구성원들은 자신의 역량이나 사회

적 자본을 지식공유의도 및 행동으로 발현시키기는 것

에 동기 형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는 근속년수가 지식공유의도간의 직접적 관계에서 유

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난 것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다(β=-.069, p<.01). 

4.2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첫째, 본 연구에서는 트랜잭티브 메모리를 개인 수준

에서의 역량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이 이론적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기존의 트랜잭티브 메모리 관련한 다수

의 연구들은 두 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트랜잭티브 메모리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였으며, 

다른 하나는 팀 단위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트랜잭티브 메모리를 개인수준

의 역량을 측정하여 실증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트랜잭

티브 메모리 역량이 지식공유를 유발하는 내재적 동기로 

작동한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

인의 동기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식공유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인지적 기억체계를 의미하는 트랜잭티브 

메모리가 개인의 역량 측면에서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역시 지식전이를 촉진시키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하였다. 연결적 사회자본을 

보유할수록 약한 연결로 이루어져 있어 네트워크의 폭

을 확장함으로써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여 새롭고 다양

한 지식이나 정보, 자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결속적 사

회자본을 보유할수록 강한 연결로 이루어져 있어 구성

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이 강화되어 필요한 정보나 지

식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비 기술적인 선행요인을 밝히는 데에 의

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로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의 트랜잭티브 메

모리 역량을 상승시킬 수 있는 조직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개인역량인 트랜잭티브 

메모리를 바탕으로 트랜잭티브 메모리 시스템(TMS)을 

조직차원에서 구축하고 향상해야 할 것이다. Arthur, 

Khapova and Wilderom[2005]연구에서 성공적인 

팀워크를 위해 집단적 인지(collective cognition)를 

구성하기 위한 측정, 성과평가, 보상구조지원 시스템과 

같은 중요한 지원시스템을 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처럼 구성원의 개인역량인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

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팀 단위인 트랜잭티브 메모리 

시스템도 발전시켜 보다 결국 조직의 지식전이에 큰 영향

을 줄 것이다. 

둘째,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조직적 차원에서의 지

식공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통하여 사

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사

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빈번한 상호작용은 서로간의 신

뢰를 형성하여 타인과 조직을 위한 긍정적 행동을 유

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공식적 비공

식적 상호작용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공식적 네트워

킹을 위하여 멘토링 제도, 다양한 업무 테스크포스팀 

형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비공식적 네트워킹을 위해

서는 동호회 및 다양한 소모임 활성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조직구성원들의 근속년수에 따른 적절한 업

무 배분 및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



제29권  제4호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 45

구결과는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지식공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 및 직무 불안정성

에 기인한 결과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근속

년수에 따른 근로자들의 관리가 필요하며 이들의 지식

과 정보가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4.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첫째, 본 연구는 개인 수준으로 분석의 초점을 두고 

개인의 지식공유 동기를 발생할 수 있는 선행요인들을 

분석하였지만, 지식공유는 집단이나 조직 단위에서 형

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의 수준을 다양화하

여 지식획득, 지식공유, 지식활용 등과 관련된 지식관

련 행동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이 

지식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

로 근속년수를 파악하였다. 향후에는 이들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상황적 요인들 예를 들어 팀 효능감, 

보상제도, 리더십 스타일등을 파악함으로서 조직적 시

사점을 보다 풍부히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셋째, 변수들의 측정은 연구대상자들이 스스로 보

고하는 자기보고(self-report) 방식인 설문지법을 사

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객관성 확

보를 위해 관찰, 인터뷰 등 다각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지표로 변수들

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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